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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체만 있으면 주체는 할 수 있고, 상대체도 주체의 상대체만 되면 할 수 

있으니,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여라.

2. 상대체만 있으면 사망에서도 고통스러워서 그렇지 정녕코 이룬다.

3. 상대체가 없으면 어떤 좋은 환경에서도 아예 불가능하고 애만 타다가 끝난

다.

4. 마이너스극과 플러스극은 실상 전류의 극과 극이다. 고로 서로 잡아당긴다. 

그러므로 상대가 되어 전기가 일어나서 두 존재 모두 기능을 발휘한다. 같은 

극은 서로 밀어낸다. 사람도 그러하다.

5. 인간의 영체와 육체는 실상 삶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그러나 영체와 육

체는 상대체이므로 일평생 같이 존재한다.

6. 상대체라면,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7. 문제투성이라도 상대체라면, 데려와서 길러 같이 일하여라.

8. 상대체가 아닌데 같이 하는 것은 마치 열매를 열지 못하는 나무를 땀 흘려 

기르는 것과 같다.

9. 만일 자기 상대체가 그 나무의 열매라면, 열매를 여는 나무여야만 상대체가 

될 수 있다. 그 한 가지만 보면 족한 것이다. 나무가 작든지, 나무에 가시가 있

든지, 잎이 작든지 상관없다. 열매를 여는 나무이면 된다.

10. 상대가 되는 것, 이것이 문제되지 않게 해야 된다.



11. 하나님은 인간을 모두 상대체로 창조해 놓으시고 “나는 정녕 할 수 있다.” 

큰소리치셨다. 상대체만 있으면 뜻을 이루기 때문이다.

12. 돌감나무는 참감나무의 상대라서 돌감나무에 참감나무만 접붙이면 참감이 

열린다. 그러나 다른 나무는 상대가 아니라서 접붙여도 안 붙고 열매도 안 열

린다.

13. 인간은 천국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대 기준자다.

14. 인간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절대적 상대자다.

15. 사탄은 하나님의 절대적 상대체가 아니다. 고로 사탄은 인간들을 보고 “너

도 하나님의 상대체가 못 된다.” 한다.

16. 시계의 상대는 시계가 아니다. 반지나 목걸이다. 

17. 시계를 가진 자가 돈 가지고 또 시계를 만들겠느냐. 반지나 목걸이를 만든

다. 

18. 시계를 이미 넘치도록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시장에 가서 또 시계를 사

겠느냐. 반지, 목걸이, 허리띠, 가방 등을 산다.

19. 하늘나라에는 수천억의 천사들, 곧 영체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 또 영체들을 창조하시겠느냐.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없는 육체 인

생을 창조하시고, 육체를 통해 영체를 창조하셨다. 고로 인간은 영체를 가지고 

있으나, 본래부터 영체로 태어난 천사들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천사들과는 다

른 사랑의 상대체를 창조하셨다. 곧 인간이다.

20. 천사장 루시엘은 하나님이 상대체인 인간을 창조하는 것을 반대했다. 하나

님 편을 들면서 말렸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역사를 펴실지, 천사의 머리로



는 몰랐다.

21. 종교 역사도 하나님은 상대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구약역사가 끝나고, 구

약은 이미 있으니 신약을 만드셨고, 또 이미 신약이 있으니 시대 신부 역사인 

성약역사를 만드셨다. 


